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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소위' 잡혔다
 김한주 기자  승인 2020.12.23 18:36

법안소위, 6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상정

“소위 조율 과정서 법안 후퇴 경계해야”

오늘 ‘1천명 동조단식’ 국회 압박

국회가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룰 예정이다.

소위에 오른 법안은 국민 10만 명의 청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안, 박범계 안, 이탄희

안이다. 소위가 6개 안을 조율해 최종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율안이 소위를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간다.

국민의힘의 소위 참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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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후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쪽은 법 제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고, 민주당 법사위 쪽은

제정안의 조항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이 없

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손 볼 규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 김한주 기자

13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와 고 이한빛 아버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안 후퇴에 경계를 나타내고 있

다. 고 이한빛 아버지는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는 죽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함부로 조항을 덜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입법을 위한 국민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3일 민중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시민 1천 명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식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유족만 단식하도록 둘 수 없다는 민중이 속속 동조단식에 참여하면서 그 숫자가 늘고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

저일 수 없다. 민주당은 초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천 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김한주 기자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30일 ‘1만인 동조

단식’과 국회 앞 분산 촛불, 드라이브스루 행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과 노동자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여의도 일대에서 분산 촛불 시위를 진행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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